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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뉴스 HOT 3

그룹 빅뱅 대성(강대성·30)
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
구 빌딩에서 유흥업소 불법
영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에
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구성
했다. 서울 강남경찰서는

30일 “대성의 빌딩에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
보기 위해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
팀을꾸렸다”고밝혔다.경찰은이미입건된
식품위생법 위반 뿐 아니라 성매매 등 의혹
의사실관계를확인할예정이다.

채널A 인기 예능프로그램
‘개밥 주는 남자’의 세 번째
시리즈 ‘개밥 주는 남자-개
묘한 여행’이 8월 돌아온다.
‘개묘한 요행’은 반려견, 반
려모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

는 뜻으로 스타와 반려동물이 함께 세계 곳
곳을 누비는 글로벌 여행프로젝트다. 이번
시리즈에는 연기자 박시후와 슈퍼주니어의
김희철,개그우먼김지민이출연한다.

30일 유엔이 지정한 ‘국제 우정의 날’(Inter
national Friendship Day)을 맞아 그룹 방
탄소년단이유니세프와함께특별한영상을
전 세계에공개했다. 이번영상은 가정과학
교, 사회에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돼 있는세
계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
하고,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
친절함과 우정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메시
지를담고있다.

UN, ‘국제 우정의 날’ BTS 영상 공개

경찰, 빅뱅 대성 빌딩내 불법영업 수사

대성

채널A ‘개밥 주는 남자 3’ 내달 방영

박시후

편집｜심승수 기자 sss23@donga.com

걸그룹 있지, 미니앨범 ‘있지 아이씨’ 대박 조짐

또 통했다. 5인조 걸그룹 있지가 컴백
과 동시에 각종 기록을 갈아 치우며 상
승세를 이어가고 있다. 덕분에 ‘2019년
대형 신인’이라는 타이틀을 확고히 다지
며 차세대 케이팝 스타로 자리매김해 나
가고 있다.

있지는 29일 첫 번째 미니음반 ‘있지
아이씨’(IT＇z ICY)를 발표하며 강한 인
상을 남겼다. 데뷔 곡 ‘달라달라’를 통해
‘남들과 다르다’며 자신감을 드러내더니
이번엔 음악, 퍼포먼스, 비주얼 등 모든
면을 업그레이드해 팬들의 시선을 단박
에 사로잡았다.

신곡을 발표하기에 앞서 29일 0시 공
개한 타이틀곡 ‘아이씨’ 뮤직비디오는
24시간 48분 만에 유튜브 조회수
2000만 건을 돌파했다. 데뷔 곡이 같은
시간에 기록한 수치와 비교하면 무려
1000만 건이나 많다. 이 뿐만 아니라
30일 네이버뮤직, 지니, 올레, 벅스 등
각종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정상을 차
지했고,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도 전

세계 12개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.
데뷔곡 ‘달라달라’ 뮤직비디오가 공

개 57일 만에 1억 건을 넘기며 케이팝
데뷔 그룹 가운데 최단 기록을 세웠고,
또 각 방송사의 대표 음악 순위프로그
램에서 총 9관왕을 차지하며 주목받았
던 이들이 이번에도 ‘있지 돌풍’을 이어
가고 있다.

타이틀곡 ‘아이씨’는 있지만의 걸크러
시 매력이 돋보이는 곡으로 소속사 JYP
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
영이 있지를 위해 만든 곡이다. 여름시
장을 겨냥한 만큼 신나는 멜로디와 파워
풀한 에너지가 넘쳐 새로운 ‘서머 송’으
로 불리기 충분하다.

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촬영
한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은 이국적인
분위기와 어울리게 10대의 자유분방한
매력을 드러냈다. 저마다 뛰어난 춤 실
력을 자랑하는 만큼 역동적인 퍼포먼스
로 개개인의 개성을 강조하기도 했다.

멤버들은 소속사를 통해 이날 “‘달라
달라’에 이어 또 한번 사랑을 해줘서 감
사하다. 멤버들에게 어울리는 파트 등으
로 매력이 잘 드러난 것 같다”면서 “여
름하면 있지, 있지하면 여름을 떠올려
달라”고 부탁했다.

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

걸크러시의유혹…‘아이씨’도 통했다
데뷔곡 ‘달라달라’ 이어차트올킬
아이튠즈세계12개지역1위기록
신나는 멜로디·파워풀한 춤 매력

차세대 케이팝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걸그룹 있지. 29일 첫 번째 미니음반 ‘있지 아이씨’(IT＇z IC
Y)를 발표하고 ‘여름퀸’을 노린다. 김민성 기자 marineboy@donga.com

예년보다 이른 추석 연휴 탓인지 명절에
주연영화를 내놓는 배우들이 발 빠르게 작
품을 알리는 활동에 돌입했다. 이제 막 개
봉한 여름 대작들과 8월 공개될 또 다른 작
품들의 흥행 대결 속에 추석 영화들까지
일찌감치 합류하면서 관객의 관심을 선점
하기 위한 ‘마케팅 전쟁’이 벌어지고 있다.

마동석과 차승원, 류승범과 박정민까지
그 면면이 화려한 배우들이 추석 극장에
출격하는 주역이다. 매년 여름 대작들의
흥행 대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추

석 시즌을 노린 영화들이 작품을 소개해왔
지만 올해는 연휴가 9월 초 시작해서인지
벌써부터 그 움직임이 분주하다. 인지도를
높여 기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영화 흥행에
있어서 점차 중요해지는 만큼 배우들도 의
욕적으로 나서고 있다.

마동석은 ‘나쁜 녀석들:더 무비’를 추석
에 내놓는다. 단연 강점을 보이는 범죄 액
션극을 또 한번 선보인다. 2014년 OCN에
서 방송한 동명의 드라마 주연으로 활약한
그는 영화 버전의 주인공을 다시 맡았다.
영화는 교도소 호송차량 사고에서 탈주한
범죄자들을 잡는 이야기. 마동석은 “드라
마를 할 때부터 좀 더 강력하게 영화화하
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”며 “관객의 사랑
을 받아 속편까지 제작되길 바라고 있다”

고 의욕을 보였다.
특유의 장기를 살린 장르를 내놓기는 차

승원도 마찬가지다. 코미디 ‘힘을 내요, 미
스터 리’를 통해 마동석과 추석 빅매치를
예고하고 있다. 아이 같은 아빠와 어른 같
은 딸의 이야기를 코미디로 버무린 작품이
다. 한동안 ‘독전’ 등 장르의 색깔이 짙은
무거운 작품에 주력해온 차승원이 2007년
‘이장과 군수’ 이후 오랜만에 코미디에 다
시 도전한 사실에서 관심을 더한다.

한국영화 인기 시리즈 ‘타짜’의 세 번째
이야기인 ‘타짜:원 아이드 잭’으로 뭉친 류
승범과 박정민의 콤비플레이에도 시선을
떼기 어렵다. 인지도 높은 시리즈의 새로
운 투톱을 맡은 두 배우는 그간 인정받은
연기력과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뜨거운 시
너지를 예고하고 있다. 전설적인 ‘타짜’들
이 새로운 판을 짜고 서로 속고 속이는 도
박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다.

이해리 기자 gofl1024@donga.com

마동석-차승원-류승범 ‘추석빅매치’ 성사

꺠꺠마동석 ‘나쁜녀석들’ 영화버전주연
꺠꺠차승원코믹물 ‘…미스터리’로컴백
‘타짜3’ 류승범,박정민과콤비플레이

차승원마동석 류승범

<타이틀곡>


